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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까마득한 옛날부터 꽃은 사랑을 전하는 언어였다. 꽃은 비싸지 않다. -중략- 하지만 보통 남

편들이 수선화 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감안해 보면, 그 꽃

이 구하기 힘든 난이나, 알프스 산맥의 구름이 휘감아 도는 산에 피어 있는 에델바이스만큼

이나 비싼 것으로 여겨지나 싶을 정도다. -중략- 여성들은 생일과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

한다. 그냥 그렇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영원히 여성들만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보

통의 남성들은 평생 동안 많은 날들을 잊고 살아가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날들도 있다.

오래전 남자들은 사냥하러 나가고 여자들은 수렵, 채집과 관련된 일을 했다. 

여자들은 수확 날짜, 제사, 절기 등에 대해 민감하다.



시카고의 조지 사바스 편사는 4만 건의 부부싸움을 살펴보고, 2천 쌍을 화해시킨 사람이다. 

그는 말했다. “불행한 결혼생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소한 것들이 있지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손을 흔들어 주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이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게이노 매덕스는 『픽토리얼 리뷰』에 게제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좋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미국 가정에는 몇몇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아침을 먹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누려야할 귀여운 기분풀이이다. 여성들에게 침대에서 먹는 아침은 남성들이 

비공개 클럽을 다니는 것과 똑같은 즐거움을 준다.”

결국 결혼이라는 게 그렇다. 사소한 일들의 연속이 바로 결혼이다. 이 사실을 무시하는 부부

에게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 시인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는 다음과 같은 간

결한 시로 이러한 사실을 잘 요약했다.

사랑이 내게 나날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찮은 것들로 인해 사랑이 가 버리는 게 나를 아프게 한다.

규칙5 : 작은 관심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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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길 원한다면 이것을 게을리 하지 마라

무례함은 사랑을 먹어치우는 암세포이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 가까운 가족보다 낯선 사람들에게 더욱 예의를 차린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낯선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말허리를 자르며, “맙소사, 그 지겨운 이야기 또 하려고 

그래?”라고 묻는다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허락도 받지 않고 친구의 편지를 열어 본다

든지, 그 친구의 개인적인 비밀을 꼬치꼬치 파고드는 것도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모욕을 퍼붓는

다.

다시 한 번 도로시 딕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다. “놀라운 사실을 말하자면, 사실상 비열하고, 

모욕적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다.”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아침 식탁의 독재자』를 쓴 올리버 웬들 홈스는 자신의 가정에서는 

독재자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배려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어서, 자신이 쓸쓸하

고 우울할 때도 그런 감정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다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

지 않고 혼자서 이 고통을 참는다는 건 힘든 일이었다고 홈스는 말했다.

남자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슬픈 모습, 힘든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